
<보도내용>

□ 2025.7.3. 파이낸셜뉴스는「AI 등 신산업 세제지원 강화… 월급쟁이 

감세안도 예고」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

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”며,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“지역별 

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

등도 포함될 수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 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현재 ‘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, 구체적인 내용 및 

발표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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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5년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
발표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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